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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매우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영은 사무장은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무장으로서의  첫해 임기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

였습니다. KCWA는 “한번에 한 사람씩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미션하에 모든 

이민자들이 장벽없이 캐나다 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추구하는 임무를 갖고 기여하기를 희

망합니다. 

 

KCWA 이사회는 저를 최초의 남성 회장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헌신하고 있는 이

사들과 최백란 전임 회장이 계속 이사로 봉사함으로써 새 운영진에게로의 업무인계가 순

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KCWA가 변화무쌍한 캐나다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에 맞춤으로 보다 성숙한 기관으로 성장하여 더 나은 시대를 열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

다. 

 

여러분은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KCWA가 지난 1년 간 제공했던 서비스와 활동내용을  간

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은 지난 한 해 동안 성취한 것들을 돌아보고 미래

의 방향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KCWA는 캐나다 한인동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기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포 개개인의 한 부분으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함께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KCWA를 지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미래에도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KCWA가 한

인동포사회의 여러 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신 기부자, 후원자, 정부 기관/관계자, 직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한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KCWA와 함께 하여주심에 감사드리

며, 함께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박태준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다운타운 사무실 

  27 Madison Avenue 
  Toronto,  ON.  M5R 2S2 
 

  노스욕 BF HUB 사무실 

   540 Finch Avenue West    
   Toronto,  ON.  M2R 1N7 
 
   416-340-1234 
   kcwa@kcwa.net 
   www.kcw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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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무  추구하는 가치관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1985년에 이민자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

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KCWA의 임무는 “한번에 

한 사람씩 건강한 우리 지역 사회 만들기” 입니다. 

이 임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

력, 가난,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

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

하며, 이민자 가족들의 행복 추구와 그들의 잠재력 실

현을 위한 노력을 장려합니다.  

KCWA는 비영리 단체로서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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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용  성 

 

우  수  성 

 

성  실  성  

 

존      중  

 

상 호 협 력 

2015-2016 이사진 

박태준 (회장) 

최백란 (부회장) 

심다이아나 (서기) 

최성학 (부서기, 역사편찬위원장) 

박재범 (회계/재정위원장) 

김희정 (부회계) 

엄성지 (섭외/회원위원장) 

김민국 (행정/사업위원장) 

배미쉘 (모금위원장) 

신복실 (이사) 

문미리 (이사) 

안귀란 (이사) 

최경애 (이사) 

박샤론 (이사) 

 

 

 2015-2016 직원 

지영은 (사무장) 

백은영 (실장) 

김은주 (정착상담팀장) 

강영옥 (정착상담원) 

이선희 (정착상담원) 

최성혜 (정착상담원) 

김효원 (정착상담원) 

이선경 (정착상담원) 

유연희 (가정상담팀장) 

정명주 (가정상담원) 

김동준 (가정상담원) 

박민희 (가정상담원) 

신지영 (아웃리치워커) 

여계화 (갈보리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제라드 포젯 (IT 전문) 

압달라 알라툼 (빌딩관리) 

김원주 (행정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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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통계  
서비스 이용자 수 — 방문 

 정착 서비스 5,317 
 가정 서비스  799 
 합  계 6,116 

서비스 지역 

 토론토 74% 
 욕지역 18% 
 필지역 3% 
 덜함/할튼 1% 
 광역토론토지역  외곽 3% 
 타 주/무응답  1% 
 합  계 100% 

서비스 이용자 연령대 

 0-14세 3% 

 15-24세 9% 

 25-44세 25% 

 45-64세 40% 

 65세 이상 23% 

 합  계 100%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수 647 
 자원봉사 시간 2,526 

서비스 이용자 성별 

 여 성 60% 
 남 성 40% 
 합  계 100% 

 서비스 제공 수 

 정착 서비스   17,882 

 가정 서비스 3,510 

 합  계 21,392 

60 %

서비스 이용자 수 — 방문

40 %

서비스 이용자 수 — 방문

7995,317

서비스 지역

덜함

할튼

욕

토론토

필

3%

0.5%

0.5%
18%

74%

N

서비스 이용자 연령대

서비스 제공 수

3,51017,882

23%40%25%
9%

3%

4%

남성 여성

필지역

욕지역

토론토

광역토론토지역  외곽

덜함/할튼

타주/무응답

25-44세15-24세 0-14세 65세 이상45-64세

정착 서비스 가정 서비스 정착 서비스 가정 서비스 



정착 서비스  

4 

KCWA 정착상담팀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융

화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정착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취업, 교육, 재정, 건강, 법률, 사

회복지,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개인상담

과 세미나들은 여러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으로 더욱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KCWA는 5,317명의 새 이민자들에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험준비, 영주권카드 갱신과 이민, 교육/취업, 세금보고, 사회복

지서비스에 대한 관련 정보와 정착 오리엔테이션 및 통역/번역 서

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지난 한해 동안 KCWA는 방문 및 전화와 이

메일을 통한 개인상담 서비스와 세미나를 통하여 총 17,88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세미나와 박람회에 총 5,451명이 참가하였

으며, 참가자들에게 캐나다 법률, 교육, 취업/노동시장, 재정, 건강/

보건, 정착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과 능동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니어 박람회 
시니어 박람회가 광역토론토 한인동포사회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467명의 시니어와  시니어를 돌보는 보호자/가족들이 박람회에 참

석하였으며  노인연금 시스템, 정부임대주택 지원, 지역사회 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함께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니어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시니어 박람회는 밀알

교회 러브토론토의 재정지원과 아리랑시니어센터, 한카노인회, 토

론토한국노인회, Mt. Pleasant Group of Cemeteries와의 협업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캐나다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KCW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지

금은 자녀들이 성장해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

해 이곳 KCWA를 방문했다. 아마도 우리 부부는 KCWA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

보를 얻을 것이다. KCWA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늘 느낀다.” 

     

서비스 이용자 

13%

17%

10%

5%

20%

23%

10%

3%

시민권

PR 카드

이민

교육/취업

소득세 신고

사회 복지

기타 정착서비스

통역/번역

서비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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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서비스 

KCWA는 한인이민자들이 캐나다 방식의 구직 활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여 각자의 전문 분야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방식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249명

이 일대일 취업/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았으며  1,102명이 그룹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취업 정보 세미나는 이민자들에게 다양

한 취업분야를 소개함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신의 미래를 설

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2016년

에는 새로운 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통역사 훈련 프로그램 
한인들이 통역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에 착안하

여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 21명이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그 중 한명은 전문 통역사로 일하기 위한 조

건인 CILISAT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전문 통역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참가자들도  “캐나다 사회 시스템 이해 및 통역사 역

할 범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

어서 감사하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체제가 좋았고, 

훈련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등 긍정적인 소견을 남겼다.   

멘토와 함께하는 구직 클럽   
총 6차례에 걸친 모임에 128명의 참가자가 취업과  관련돤 다양

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과 경험을 나누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

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멘토링을 통해 구직중에 겪기 쉬운 정서

적인 혼란이나 절망등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자세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한편,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지

식을공유함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19명

의 참가자들이 향후 멘토로서 봉사하고 싶다는 약속을 했고, 12

명의 참가자들은 전문분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향후 강의를 

수락하였다.      

통합으로 향한 나의 여정 
2003년 3월 영주권을 받

고 2015년 12월 캐나다시

민권자가 된 최지미님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이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

는 언어소통 (읽고, 쓰는) 

입니다.  직업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준비하면서 난감

해 하고 있을 때 지인으로 

부터 KCWA의 정보를 얻

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KCWA를 만나게 되어 취

업준비를 위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도움을 받게 되

었으며 그 덕분에 지금 저는 토론토시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로서 그동안 준

비해야 할 정부 서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PR 카드 갱신 및 

시민권 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들을 검토하여 주셨고 시민권 

준비반 강좌를 통해 시험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

분에 2015년에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자가 된 후

에도 KCWA의 상세한 도움으로 신청서 작성과 준비서류, 신청

장소 등을 안내 받고 2주 만에 캐나다 여권을 받게 되었습니

다.  이렇게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고, 캐나다에서 안정

된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저에게 KCWA는 정말로 고마운 단

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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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서비스 
2015-2016년 회기는 KCWA 가정상담팀에게 기존의 개인/부

부/가족상담과 가정폭력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인커뮤니티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다양한 예방성격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힘을 쏟는 한 해였다.  

 

이번 회기 연도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는 “빈둥지신드롬”, “성

폭력 대처방법”, “캐나다 아동보호법”의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

들과 영센터 플러스에서 진행된 여성을 위한 “응답하라, 내 마

음!” 워크숍이 있었다. 또한 2011년부터 실행되어 온 미술치료

그룹 “에버그린”의 작품 전시회 또한 개최되었다. 

 

중년남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는 “남자는 무슨 생각

을 하며 사는가?”라는 주제 하에 2016년 2월부터 6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다음은 한 참여자의 후기이다.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가?” 참여 후기 
“내가 느끼는 캐나다의 삶은 썩 좋지가 않았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나

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은 나를 잔소리만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있

었다. 아내와는 아이들 훈육 문제 등으로 수시로 다투었고, 아

이들과의 사이도 불편했었다. 그런 불편함 가운데 40~50대 중

년남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프로그램 참여를 신

청하였다. 

 

이제까지 접한 일반적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과거에 꾸었던 

꿈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아직도 그 꿈들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가족을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고, 대화하는 방법이나 방식이 현재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

에 나는 조금씩 쌓여진 스트레스로 인하여 매우 공격적인 언

행을 가족들에게 하는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다양한 숙제

를 통하여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줄이고 아내의 잔소리에도 이전과는 다

른 행동/태도/대화 방식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게 되었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자라온 환경 등이 현재의 삶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되자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다. 짧은 6주간 우리 가정에 참으

로 많은 일이 벌어졌다. 서로 배척하던 가족이 서로가 다르다

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KCWA에서 주관해주신 이 프로그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

다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행복한 미래, 행복한 가

정을 갖기를 기대해 본다.” 

KCWA 프로그램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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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가 많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지난 회기 년

도에는 총 64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KCWA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였고 또한 타기관에 연결되어 지

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특별히 프로그램과 행정

업무 및 기타 행사 지원을 위하여 25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975시간을 기부하였다. 국세청과 함께한 지역사회 소득세 신

고 프로그램(CVITP: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

gram)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세금보고서비스를 위해 210명

의 자원봉사자들이 803시간을 기부함으로 7개 언어로 991명

에게 다운타운과 노스욕사무실에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KCWA의 노숙자를 위한 타 기관

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한인 이민자들의 능동적으로 기여하

는 시민의식과 소속감 증진,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켰다. 이

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182명이 728시간을 기부하

였다. 

지역사회 참여 후기 
“KCWA를 통해 Scott Mission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되어 봉사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4년이 넘었다.  

매일 250명 가량의 노숙자들이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필요한 

음식을 받아 가고 있다.  약한 자를 섬기고 먹을 것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항상 감동 받고, 작은 실천이

지만 매달 자원봉사를 통해 나 자신이 더 소중한 것을 경험하

게 되었다.  자원봉사를 통해 캐나다 사회복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캐나다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는 것 같

아 최선을 다해 꾸준히 하고자 한다.”        

김혜연, 자원봉사자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 (CVITP) 

봉사를 마감하며 
“KCWA에서 3~4월 두 달

간 자원봉사 해보실래요?” 

  

학교에서 만난 지인의 추

천을 시작으로 CVITP 자원

봉사 코디네이터를 맡게 

되었다. 사실 그때 나는 풀

타임 구직을 하고 있을 때

였기 때문에 처음 이 권유

를 받았을 때는 망설여졌

다. 그러다 자원봉사를 통

해 세금보고 지식과 기술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하고 CVITP 프로그램

으로 KCWA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고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위한 

세금보고를 시작하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

고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

족과 문화를 바탕으로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서비스(영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중국어, 히브리어, 베

트남어 등)가 제공되며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의식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 

무엇보다 CVITP를 통해 내가 살고 뿌리를 내려가는 지역사회

와 캐나다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나

의 짧은 경험을 나눔으로 누군가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흔쾌히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천정혜, CVITP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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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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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재정보고서 

2016년 3월 31일 결산 

    

수입 2016 2015 2014 

  정부지원금 637,269 623,590 686,026 

  기금모금 및 기부금 153,489 139,503 114,457 

  복권수익배당 기부금 2,916 8,007 (761) 

  프로그램 참여비 12,385 6,325 4,366 

  이자 및 기타 수입 1,433 1,894 675 

  회원가입비 1,270 1,200 1,060 

  808,762 780,519 805,823 

지출 2016 2015 2014 

  급여 588,720 583,496 625,029 

 임대료 56,100 54,473 62,778 

  기금모금 활동비 42,396 47,754 41,645 

  프로그램 진행비 42,586 30,507 27,133 

  사무실 경비 10,559 27,166 22,761 

  전문가 자문비 9,002 15,327 12,399 

  통신비 4,183 6,899 7,609 

  보험료 4,873 4,993 5,322 

  회의 및 컨퍼런스 진행비 7,072 7,474 4,428 

  지역사회 지원비 925 2,150 927 

  광고 및 홍보비 4,106 2,373 906 

  은행 수수료 2,683 1,599 979 

  감가상각비 10,646 14,794 _ 

  783,851 799,005 811,916 

순이익 (적자) 24,911 (18,486) (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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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서 

2016년 3월 31일 결산 
Grants 2016 2015 2014 

IRCC-연방이민성 317,000 317,000 320,247 

MCI–새이민자 프로그램 65,952 65,952 65,952 

MCI –파트너십 프로그램 1,556 784 60,560 

MCI –역량강화 18 5,232 _ 

City of Toronto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39,240 38,430 37,600 

City of Toronto –사회복지 프로그램 27,804 _ _ 

재외동포재단 9,685 9,627 7,614 

MCSS –역량강화 7,864 7,166 _ 

MCSS –성취도평가 프로그램 34 _ _ 

MCSS –여성폭력예방 프로그램 161,439 158,231 162,288 

Ontario Trillium Foundation–기자재 및 비품지원 프로그램 6,667 6,667 20,000 

VWAT Family Services - 노인학대예방 프로그램 _ 14,501 11,765 

  637,259 623,590 686,026 



KCWA의 비전을 함께 품고 정성을 모아준 후원자와 스폰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 

2016 아리랑 갈라 

날짜: 2016년 2월 20일 오후 5:30PM | 위치: Sheraton Parkway Toronto North, 600 Highway 7 E Richmond Hill 

총수입: $ 73,702.21  

 

후원자 

강병순, 갈보리 하우스, 갤러리아 슈퍼마켓, 김동균, 김동선, 김루스, 김멜라니, 김미쉘, 김베로니카, 김선희, 김소현, 김수현, 김연아, 김연

화, 김영기, 김영권, 김진순, 김캐서린, 김클라라, 김클레어, 김판진, 김홍양, 구금준, 남궁선희, 뉴서울 식당,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동문회, 

Lawrence Frame, Randy Flemmings, Royal LePage, 류태영, 문이, 밀알교회, 박영숙, 박용화, 박태준, 박피터, 백경자, 백은영, 베스트 

블라인드, 본 한인장로교회, 봉복희, 뷰젠보석, 서울관 (더프린), 서울관 (스틸스), 서캐서린, 세방 여행사, St. Timothy Church, 손금임, 손

영, 송상철, 수도여자고등학교동문회, 신복실, 심다이아나, Simplending Financial Inc., CIBC, CSP Law Group, 아모레 캐나다, 아모레 

미시사가, 안귀란, 알파카하우스 캐나다, Advanced Management, Arthur Lau, RBC Wealth Management, 엄성지, 영락교회, 

Youngshin Holdings Ltd., Exod International Inc., LPR Global Inc.,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와인소주, 유양일, 유테렌스, 이브

림, 이샐리, 이석중, 이선옥, 이실비아, 이완식, 이영효, 이윤진, 이은주, 이정렬, 이정준, 이준승, E Photo Studio, 이필, 이필립, 이혜림, 이

혜성, 이희선, 임영길, 임존, 정후남, 조금자, 조선옥, 조제임스, George Weston Ltd., 진남학, 진정숙,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채경

숙, Cherry Blossom Flowers, 최경애, 최기선, 최데니스, 최만중, 최명규, 최백란, 최성학, 최승영, KCWA 자문위원회, 캐나다 한인 변호

사 협회, 캐나다 한인 의사협회, 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 Cariati Law, 큰빛교회, 토론토 한인회, TD Bank 

Financial Group, Filomena Johnstone, Hanm Transportation, 한기옥, 한상훈, 한영모, 한인장학재단, 현아람, 홍상철, 홍푹 정신건

강협회 

스폰서 

TD Bank, Bank of Montreal, Scotiabank, 대한항공, 신한은행, Mt. Pleasant Group, Dot Line Design Ltd. 

http://www.toronto.ca/



